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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범죄 연루됐다” … 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
LA총영사관 “피해 입은 경우 휴대전화 초기화 해 2차 피해 막아야” 

풀러턴에 사는 박 모 씨(62)는 최

근 낯선 번호의 전화 한 통을 받았

다. 수신된 번호는 212 국번이었으

며 발신지는 뉴욕이었다. 모르는 

번호였던지라 받을까 말까 망설이

고 있는데 전화가 끊어졌다. 박 씨

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뉴욕에도 지

인들이 많이 있는지라‘혹시나 아

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아

닐까?’하는 생각에 수신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.

전화를 받은 사람은 수화기 너머에서 한국 영사관이

라면서 박 씨 명의의 우편물이 영사관에 도착해 있다며 

수령해 가라고 했다. 이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3-4

일 이내로 서울경찰청으로 출두해야 한다고 말했다. 박 

씨는 의심쩍은 마음에 알았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. 

그리고 엘에이 한국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명

의로 우편물이 도착했는지 물었으나 영사관 측에서는 

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. 그러면서 최근 교포들을 대상

으로 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의할 것

을 당부했다. 

최근 미국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

승을 부리고 있다. 이에 주미 한국 대사관, 주 로스앤젤

레스 한국 총영사관(이하 총영사관) 측은 보이스피싱으

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

부했다.

총영사관 측은“최근 자신을 주미대사관 및 대한민국 

총영사관의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‘출국금지’,‘국제

범죄연루’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

성한 뒤 결국 수신자의 신상 정보며 금

융 관련 정보를 캐내는 보이스피싱이 성

행하고 있다.”며“또한 한국에서 무료

(toll-free) 자동응답 전화번호로‘국제

우편 **지점’, 또는‘DHL사무소’라며 

피해자 이름으로 발송된 우편물 중에 

위조된 여권 또는 신용카드 등이 발견되

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9

번 등 특정 번호를 누르게 한 뒤, 담당수

사관에게 연결해주겠다고 하고, 공범(경찰, 검사, 담당수

사관 사칭, 실제 기관 번호와 유사한 번호 사용)이 금융

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사례도 다

수 발생하고 있다.”고 전했다.

총영사관 측은 또“지난 6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만 11

명의 피해자가 접수될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

다.”며“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

화로 직접 개인 정보나 은행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

하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

지 말 것”과“영사관이 안내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

잘 숙지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다음은 총영사관이 홈페이지에 안내한 보이스피싱 대

처 방법이다.

1. 금융 거래 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.

- 개인의‘계좌’,‘신분’,‘소셜번호’등이 범죄에 이용

되었다는 소위‘범죄사건 연루’사기의 경우, 일절 응하

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

다. 범인들은 웹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수집한 개

인정보들을 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피해

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고 있을 

확률이 높다.

2. 발신번호 및 수신번호 역시 조작이 가능하다.

- 최근 범죄가 진화하며‘프로그램 패치’,‘우편 트래

킹 주소’,‘금융정보 확인사이트’등을 알려준 뒤 피해

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. 심지

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짜로 만

들어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도 한다. 이렇게 휴

대전화를 해킹당한 경우 발신번호뿐 아니라 피해자가 

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로 전화하는 것도 중

간에 가로챌 수 있으므로,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번호

와 직함 등을 메모해둔 뒤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의 전

화기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확

인해야 한다.

3.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 후, 휴대전화 

및 PC 등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주변 지인들에게 이

를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.

-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해킹된 기기를 통해 무차

별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

가 많다. 

4.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다음의 기관으로 신고해 

도움을 받는다. 

▶ Federal Trade Commission 

                 415-356-5270, 310-824-4300

▶ USPS : 800-275-8777

▶ LAPD Commercial Division(Fraud Section) 

                  213-486-6630

▶ LAPD Computer Crimes Unit : 213-533-4657

 

한인 위한 건강박람회 열린다 … 13일 서울국제공원

한인들을 위한 건강박람회가 열린다.

LA센트럴라이온스클럽(회장 프랭

크 방, 이하 클럽)은 오는 13일(토) 오

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서울국제공

원(3250 San Marino St, Los Angeles, 

CA 90006)내 체육관에서‘제1회 센트

럴 라이온스건강박람회(Annual LA 

Central Lions Community Health 

Fair)’를 개최한다. 이 행사는 저소득

층, 서류미비자 가정 등 의료 혜택을 제

대로 누리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마련

됐으며 20여 명의‘할리우드 차병원’

의료진이 참여한다.

행사에서는 일반 혈액검사를 비롯

해 콜레스테롤, 당뇨, 전립선암, 간염, 

혈압, 심전도, 유방암 검사 등이 제공

되며 아울러 치과, 안과 검진을 비롯해 

척추신경, 피부과, 한의학적 진료도 무

료로 이루어진다. 

클럽 관계자는“많은 한인이 참석해 

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와 홍

보를 해 왔다.”며“건강박람회가 축제

처럼 즐겁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.”고 

말했다.

관계자는 또“행사를 도울 봉사자를 

비롯해 기부자, 후원자들의 참여를 부

탁한다.”고 덧붙였다.

▶ 문의: :(714) 552-5700


